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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소버린 밀어내고 “우위” 확보
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일단락 … 일본기업 2곳 외국인투자 신고

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가 12월26일 폐쇄되면서 SK와 소버린자산운용의 지분경쟁

이 일단락됐다.

SK는 12월26일 자사주 764만421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은행권과 협력기업에 매각하며 총 1320만

8860주(10.41%)에 달하는 자사주 전량에 대한 매각을 완료했다. 또 우호지분을 35%대로 높임으로써 일단 소버

린자산운용과의 지분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.

반면,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아 일단 주

주명부 폐쇄 이후 다른 방법을 통해 표대결 승리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.

12월26일 기준으로 SK의 우호지분은 SK 계열기업과 최태원 회장, 오너일가 지분 15.93%에 우리사주 4.3%, 

2003년 10월 해외파킹(위장분산)했던 1000만주 가운데 일부를 사들인 동원증권, 미래에셋증권 등 우호적 기관

투자가 지분 4.9%를 합쳐 기존 25.13%이던 의결권 있는 지분이 35.54%로 높아졌다.

반면, 소버린자산운용의 우호지분은 크레스트증권 등 자회사 지분 14.99%와 헤르메스(0.7%), 템플턴(약 5%) 

등 외국계 펀드 지분을 합쳐 20.69% 정도인 것으로 추산돼 SK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

있다.

다만, 28.33%에 달하는 기타 외국인 지분 및 21%에 이르는 국내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 지분의 향방이 변

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또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0여개 외국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18%

에 달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는 소문도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SK와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일본의 이토추(伊藤忠)상사와 다이오(太陽)오일컴퍼니는 최근 SK 주식 0.75%

를 장내에서 취득한 뒤 12월24일 산업자원부에 외국인직접투자(FDI) 신고서를 접수시켰다.

이토추상사와 다이오오일컴퍼니의 SK 주식 매입은 SK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, SK

는 소버린자산운용의 지분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.

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%를 넘을 때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지만 취득지분이 

10% 미만이더라도 ▷임원의 파견과 선임 ▷1년 이상의 원자재와 제품 납품 ▷기술제공 및 공동 연구개발 등 

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토추상사는 SK와 1년 이상 납품 등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분율을 10% 미만으로 

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더라도 SK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SK그룹은 15.93%에 달하는 SK 주식에 

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.

이밖에 SK는 하나․신한․산업은행 등 SK네트웍스 채권은행단과 SK그룹 협력기업들을 백기사로 확보하고 

자사주를 넘김으로써 표대결 승리를 위한 포석을 마무리했다.

이에 맞선 소버린자산운용 역시 헤르메스와 템플턴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외국계 펀드들과 지속적 접촉을 가

지면서 2004년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 승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12월26일 주주명부가 폐쇄됨에 따라 SK와 소버린자산운용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지분경쟁은 일단락됐

으나 외국인 주주와 국내 소액주주 등 부동표를 잡기 위한 양측의 막판 홍보전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SK의 지분은 소버린자산운용을 제외한 기타 외국인 지분이 28.33%, 국내 기관투자가 및 소액주주 지

분이 21%에 달해 이른바 부동표가 50%에 육박하기 때문이다.

SK는 부동표의 표심을 잡기 위해 2004년 3월 주주총회 이전까지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

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경영 실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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